
지스트 오룡아트홀,
제3회 초대전 <무한에 대한 상상> 개최

- ‘송유미 작가 초대전’… 8월 26일까지 40점의 추상화 전시

      ▲ 지스트 오룡관에서 오룡아트홀 제3회 초대전 <무한에 대한 상상>이 열리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 오룡아트홀이 올해 세 번째 전시인 송

유미 작가 초대전 <무한에 대한 상상>을 개최하고 있다.

오룡아트홀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운영 중인 공간으로, 제1회 초대전인 서양화가 김혁정 작가의 <섬으로 떠

올라 꽃으로 피어나라>를 시작으로 작년 12월 문을 열었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선을 반복한 추상작업을 담아낸 40점의 추상화를 만날 수 있다. 

작가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역사를 끝없이 이어지는 나선의 형태로 표현하며 무

한대의 선을 반복적으로 그었다.

작품 속에는 가느다란 선들이 중첩되어 머리카락이나 실핏줄처럼 엉켜있는데, 이와 

같은 선의 중첩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평면에 공간을 만들고 작품에 깊이를 더한다.

임우기 평론가는 “송유미의 드로잉이 보여주는 무수한 나선들의 겹침 속엔 순환하

고 생멸하는 생명계를 묘사한 근원적 이미지가 숨겨져 있다”며 “그림뿐 아니라 ‘그

리는 행위’에서 나온 기운이 뭉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평했다. 



송유미 작가는 런던 아트 비엔날레(첼시 런던) 파이널 작가, 아고라 갤러리(첼시 뉴

욕)의 대표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아고라 갤러리에서 개최한 단체전 <상호연결

과 직관(Interconnection and intuition)>에 참가하는 등 최근 유럽에서 이름을 알린 

예술인이다.

송 작가는 “오룡아트홀 초대전 작가로 전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작가의 그림은 화

가가 붓을 놓는 순간부터 확장되므로 시민들과 지스트의 연구자들이 그림의 깊이

를 더욱 확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개최된 이번 초대전은 지스트 오룡관 오룡아트홀에서 8월 26일까지 

진행된다.


